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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의 
선택

마틴은 홍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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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린지 태너 및 베서니 바르톨로뮤

실화에	근거함.

“진실하고 참된 자 되어라, 의를 위해 서는 자 되라” 

(어린이 노래책, 81쪽)

마틴은 조금씩 잠에서 깨어났어요. 엄마가 어깨를 흔들고 

계셨거든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마틴, 일어날 시간이야.”

마틴은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아직 밖은 

깜깜했지만, 마틴은 몇 시인지 알고 있었어요. 마틴의 가족은 

매일 아침 다섯 시 반에 일어나 함께 몰몬경을 읽기 때문이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마틴은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크게 하품을 했어요. 마틴의 형과 누나들도 

그곳에 와 있었지만, 모두 졸려 하는 눈치였죠.

가족들은 돌아가며 각자 몰몬경을 오 분씩 읽었어요. 처음에 

마틴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눕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들으려고 노력했지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을 때마다 마틴은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읽기를 마칠 때쯤에 마틴은 영적으로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마틴에게는 그런 영적인 힘이 매일 필요했어요. 케냐에서는 

마틴과 비슷한 나이의 교회 회원은 몇 사람밖에 없는 데다가 

모두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마틴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남학생 모임에 가곤 했어요. 한번은 그 

모임에서 하는 캠핑을 간 적이 있었어요.

마틴은 그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캠핑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하고, 장작도 패 보고, 모닥불 지피는 것을 돕기도 

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 한 캠프 지도자가 찻주전자를 꺼내 들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같이 홍차를 마시자꾸나.”

아이들은 다들 좋아했어요. 집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차를 

마시니까요. 모두들 컵을 하나씩 들고는 차를 따라 주기만 

기다렸어요.

마틴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홍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마틴은 계명을 지킬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가 

기억났어요. 가족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함께 몰몬경을 

읽었을 때 느꼈던 행복한 느낌도 생각났죠. 몰몬경을 읽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틴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요.

캠프 지도자가 마틴의 컵에 홍차를 따르려고 하자 마틴은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홍차를 마시지 

않거든요.”

지도자는 약간 놀란 눈치로 쳐다보더니, 다른 아이들이 

홍차를 마시는 동안 마틴은 물을 마시게 해 주었어요. 다들 

마틴이 홍차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아무도 마틴을 

놀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마틴은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몸이 튼튼해진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상황에서 옳은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 기뻤기 때문이었죠.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 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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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나의	복음	표준)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읽고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먹거나	마시지	않아야	하는	해로운	것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부모님	또는	지도자들에게	그분들이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쭈어	본다.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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